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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un-Hoi. 2019. The characteristics of consonantal distribution in Korean 

sound-symbolic words.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25.3. 

387-414. This paper takes a corpus-based approach to Korean sound-symbolic words, 

focusing on the relative frequencies of consonants across different groups of words. 

Through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data, it is shown that Korean sound-symbolic 

words exhibit a skewed consonantal distribution. The characteristics of consonantal 

distribution in Korean sound-symbolic words are as follows. First, by and large, the 

relative frequencies of syllable-onset tensed obstruents in sound-symbolic words are 

higher than those in other groups of words. Second, in sound-symbolic words, the 

frequencies of syllable-onset tensed obstruents are much higher than those of 

syllable-onset aspirated ones. Third, sound-symbolic words favor velars and the 

lateral /l/. Particularly, in syllable-coda position the frequencies of /k, ŋ, l/ are much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consonants.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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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규모 말뭉치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음성상징어

의 전반적인 자음 분포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중첩 

음성상징어 어기의 자음 분포를 한국어의 다른 어휘 집단들(고유어 어휘 집단과 

한국어 어휘 집단)의 자음 분포와 비교한다. 

 
* 본 논문을 심사하여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자들께 감사드린다. 자료 수집과 정리에 

도움을 준 남성현(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박사과정생)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심사자분들이 주신 의미있는 의견과 지적들이 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오류와 실수는 모두 저자의 책임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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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음성상징어는 해당 언어의 음운 체계를 벗어나지 않

으면서도, 그들만의 독특한 형태·음운 패턴과 고유의 자·모음 분포를 보이고 다

양한 형태의 조화 현상이 나타난다(Diffloth 1980, Klamer 2001, Newman 2001, 

Dingemanse 2012, 등). 한국어 음성상징어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관찰된다. ‘소

곤/수군’, ‘콩닥/쿵덕’처럼,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의 차이를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전통적 분류)의 대립을 가지고 형상화하는 음성상징어들이 다수 존

재하고, 이러한 음성상징어들에서는 현대 한국어에서 더 이상 보편적이지 않은 

모음조화 패턴이 관찰된다. ‘굽실굽실’, ‘살금살금’같은 완전중첩뿐 아니라, ‘아

삭/아사삭’, ‘데굴/덱데굴’같은 부분중첩이 흔히 관찰되는 것 또한 일반 어휘들

과 구별된다. 자음의 대립 역시 느낌의 차이를 형상화하는 기제로 사용된다. ‘달

싹/딸싹/탈싹’, ‘사붓/사뿟/사풋’처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음성상징어들의 느낌

의 차이를 저해음의 발성(phonation) 대립(평음(plain obstruents), 경음(tensed 

obstruents), 격음(aspirated obstruents) 사이 또는 이 셋 중 둘 사이의 대립)을 가지

고 형상화하는 경우도 흔하다. ‘파삭/팍삭’, ‘잘박/잘방’처럼 종성 자음의 유무, 

조음방식의 차이 역시 느낌의 차이를 형상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기제들을 가지고 다양한 느낌을 형상화하기 때문에, 한국어

는 유사한 의미를 지니지만 형태가 조끔씩 다른 음성상징어들을 형성하는데 있

어서 매우 생산적이다. 예를 들면, ‘바삭, 버석, 바싹, 버썩, 빠삭, 뻐석, 파삭, 퍼

석, 포삭, 푸석, 팍삭, 퍽석, 폭삭, 푹석, 바작, 빠작, 버적, 부적, 부직, 뿌직, 바사

삭, 버서석’은 모두 ‘바스라지거나 깨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과 관련된 의미를 

표현하고 있지만, 표현의 객체가 되는 대상, 담화 및 표현 맥락 등에 따라 화자

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각적 차이를 다르게 형상화하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기제들이 모든 음성상징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다독/따독’은 있으나 유사한 의미를 지닌 ‘*더둑/*떠둑’은 없고, ‘머뭇’은 있으나 

‘*마못’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물/조물’, ‘싹둑/썩둑’, ‘똑딱/뚝딱’, ‘빼딱/삐딱’은 

모음조화가 엄밀히 적용되는 음성상징어들과는 다른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현

상들을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한 모음의 대립과 모음조화 패턴에 초점을 맞춰 

한국어 음성상징어의 모음 분포를 분석한 연구들은 여럿 존재한다(Lee 1984, 

 
1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버전)에 따르면, ‘바삭’은 ‘가랑 잎이나 마른 검불 따위의 

잘 마른 물건을 가볍게 밟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보송보송한 물건이 가볍게 바스러

지거나 깨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단단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물건을 깨무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위의 다른 음성상징어들 역시 이 중 일부와 유사

한 의미를 가지되, 미묘한 느낌의 차이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들이 

포괄적으로 ‘바스러지거나 깨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과 관련된 의미를 공유하고 있

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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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1994, Sohn 1999 등). 특히, 최근 몇몇 연구들은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

어 음성상징어의 모음 분포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Hong 2010, Larsen and 

Heinz 2012, Kwon 2018, Sung 2018).  

완전중첩은 대부분의 음성상징어에서 허용되지만, 부분중첩은 유사한 음운

조건 하에서도 어기에 따라 허용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파닥/파다닥’은 가능하지만, ‘토닥/*토다닥’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아삭/아

사삭’, ‘따릉/따르릉’처럼 어말 CV(자·모음)를 반복하는 부분중첩도 있지만, ‘재

깍/재까닥’, ‘탈박/탈바닥’처럼 어말 CV를 반복하되, 비설단 폐쇄음을 설단 폐

쇄음 ‘ㄷ’으로 대치하는 부분중첩도 관찰된다. 더욱이, ‘사각’처럼 ‘파닥, 아삭, 

재깍, 탈박’과 유사한 음운조건을 가졌음에도 ‘*사가각’, ‘*사가닥’은 허용되지 

않고 대신 ‘사그락’처럼 어기에 포함되지 않은 음소들이 첨가되는 경우도 흔하

다. ‘잘각’, ‘달각’. ‘바삭’과 같은 음성상징어들에서는 ‘갈가닥/잘그락’, ‘달가닥/

달그락’, ‘바사삭/바스락’과 같이 두 유형 모두가 허용된다.2 일반 어휘들에서는 

흔히 관찰되지 않는 부분중첩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음성상징어에서 구현

된다. 모음 분포와 마찬가지로, 많은 선행 연구들은 부분중첩의 이러한 특성들 

역시 다양한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McCarthy and Prince 1986, Jun 1994, 

Davis and Lee 1996, Kim 1997, Kim 2005 등). 

자음의 대립을 가지고 느낌의 차이를 형상화하는 것 역시 모든 음성상징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니글’, ‘느글’에서 ‘ㄴ’처럼 비저해음은 발성의 대립과 무

관하다. ‘번득/번뜩’과 달리 ‘*니끌’, ‘*니클’, ‘*느끌’, ‘*느클’처럼 경음 또는 격음이 

포함된 형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존재한다. ‘꼬깃/*꼴깃, *꽁깃’, ‘콩닥/*코

닥’처럼 종성의 유무, ‘데굴/*데국, *데궁’처럼 종성의 조음방식 대조가 적용되

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느낌을 형상화하는 자음 음소의 도상성(iconicity)과 

관련된 한국어 음성상징어에 관한 연구들은 여럿 존재하지만(김인화 1995, 

Sohn 1999, 채완 2003 등),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되어 나타나는 음성상징

어의 전반적인 자음 분포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모음 분포, 중첩에 관

한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한국어 음성상징어의 자음 분포에 대

한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는 본 연구의 분석은 자음 분포에 대한 계량적 기술

(quantitative description)에 상당 부분 치중되어 있지만, 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한국어 음성상징어의 유의미한 음운 특성들이 확인된다.  

첫째, 음성상징어에서 음절 초성에 출현하는 경음들의 상대빈도(relative 

 
2  이 연구에서 음성상징어의 존재 여부와 의미에 대한 판단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

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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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는 다른 어휘 집단들에서보다도 대체로 더 높다.3  둘째, 음성상징어에

서 음절 초성 경음의 빈도는 동일 조음위치의 음절 초성 격음의 빈도보다 대체로 

더 높다. 셋째, 이 두 특성은 많은 한국어 음성상징어가 음절 초성 저해음들의 발

성 대립을 가지고 유사한 의미를 가진 음성상징어들 사이의 느낌의 차이를 형상

화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동시에, 평음/격음의 대립보다는 평음/경음의 대립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셋째, 음성상징어의 음절 종성에는 소수의 

자음만이 나타나는데, 특히, ‘ㄱ’, ‘ㄹ’, ‘ㅇ’의 출현 빈도가 매우 높다. 이것은 종성 

‘ㄱ’, ‘ㄹ’, ‘ㅇ’이 서로 다른 느낌을 형상화한다는 선행 연구들의 제안을 뒷받침한

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어 음성상징어에서 자음을 가지고 느낌의 차이를 

형상화하는 데에는 주로 이 두 기제들(초성 저해음 발성 대립과 종성 ‘ㄱ’, ‘ㄹ’, 

‘ㅇ’의 대립)이 사용된다는 Sohn (1999)을 비롯한 여러 선행 연구들의 제안을 계량

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러나 음성상징어에서 관찰되는 여타 자음들의 분포는 음

절 초성 저해음들의 발성 대립과 음절 종성 ‘ㄱ’, ‘ㄹ’, ‘ㅇ’ 대립과 같은 개별 자음

들의 도상성만으로 한국어 음성상징어의 자음 분포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을 보여 준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에 대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음성

상징어들의 자음 분포를 고유어 어휘 집단과 여러 어종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한

국어 어휘 집단의 자음 분포와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토론하고, 결론은 5장에서 제시한다. 

 

2.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약 1,500만 어절로 이루어진 강범모·김흥규(2009)의 

말뭉치를 구성하는 실질(내용) 형태소 약 219,000 타입(약 1,650만 토큰)으로부

터 수집된 것이다. 실질 형태소는 명사(의존명사 포함), 대명사, 수사, 어기, 동

사, 형용사, 보조용언, 지정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어휘들인데(강범모·김흥규 

2009: 82), 이 자료에서 용언의 형태는 종결어미 ‘-다’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들 중 <표준국어대사전>(온라인 버전)(https://stdict.korean.go.kr, 2019년 8월 

기준)에 등재된, 어기가 2음절 또는 3음절인 완전중첩 음성상징어 1,023개의 어

기를 음성상징어의 자음 분포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고유어 어휘 

 
3  여기에서 상대빈도는 전체 자음 빈도에 대한 개별 자음 빈도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

면, 음성상징어에서 음절 초성에 출현하는 ‘ㄲ’의 상대빈도는 음성상징어 음절 초성에 

출현하는 전체 자음들의 빈도 대비 음성상징어 음절 초성 ‘ㄲ’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어 음성상징어의 자음 분포 특성  391 

 

집단과 한국어 어휘 집단에 속한 어휘들을 선택하기 위해, 먼저 위의 실질 형태

소들 가운데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약 81,000개)를 제외하고 사용 빈도가 50회 

이상인 것만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선택된 18,488개의 어휘들 가운데 다시 <표

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524개를 제외하고 동음이의어들은 하나

로 취급하여 고유어 4,981개, 비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11,231개를 최

종 선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고유어 어휘는 4,981개이고 한국어 

어휘는 고유어와 비고유어를 합하여 총 16,212개이다. 강범모·김흥규(2009)에

서 각 어휘의 사용빈도는 제시되어 있지만 어종 분류와 <표준국어대사전> 등

재 여부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정보의 수집을 위해 <

표준국어대사전>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 대한 개요는 다음

과 같다.  

 

표 1. 분석 자료 개요 

 

음성상징어 고유어 어휘 집단 
한국어 어휘 집단 

(고유어 4,981개 포함) 

(어기)  단음절 557개 단음절 738개 
2음절 947개 2음절 2,402개 2음절 10,501개 
3음절 76개 3음절 이상 2,022개 3음절 이상 4,973개 

총계 1,023개 총계 4,981개 총계 16,212개 

 

3. 분석 결과 
 

3.1 음절 유형 분포 

 

한글 철자와 기저 음소 사이에는 일대일 관계가 성립하고(Sohn 1999), “한글 표

기가 기본적으로 형태·음운적(morpho-phonemic) 표상 체계”이기 때문에(김

미란 외 2014: 25), 신지영·차재은(2013)과 김미란 외(2014)에서와 같이, 본 연구

도 한글 표기형에 기초하여 어휘 기저형의 음절 유형을 CV, CVC(C), VC, V로 

분류하였다. V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전이음 + 단모음) 모두를 포함한다. 각 어

휘 집단의 음절 유형 빈도는 <표 2>와 같다. 분석 대상 음성상징어가 모두 완전

중첩어이므로, 어기 첫 음절을 어두 음절, 어기 마지막 음절을 어말 음절, 3음절 

어기의 두 번째 음절을 어중 음절이라고 부를 것이다. <표 2>에서는 고유어 어

휘 집단과 한국어 어휘 집단의 단음절어 각각 557개, 738개의 음절 유형 빈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고유어 어휘 집단과 한국어 어휘 집단의 다음절어 어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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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가 해당 어휘 집단의 실제 어휘 수보다 큰 것은 이 어휘 집단들에는 4음절 

이상의 어휘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2. 음절 유형 분포 

 

a. 음성상징어 

음절 유형 
2음절 어기 3음절 어기 

어두 어말 어두 어중 어말 

CV 
443개 

(46.78%) 
46개 

(4.86%) 
45개 

(59.21%) 
67개 

(82.16%) 
2개 

(2.63%) 

CVC(C) 
394개 

(41.61%) 
870개 

(91.87%) 
19개 
(25%) 

5개 
(6.58%) 

74개 
(97.37%) 

VC(C) 
32개 

(3.38%) 
26개 

(2.75%) 
0 

(0%) 
0 

(0%) 
0 

(0%) 

V 
78개 

(8.24%) 
5개 

(0.53%) 
12개 

(15.79%) 
4개 

(5.26%) 
0 

(0%) 

    총계  947개 947개 76개 76개 76개 

 
b. 고유어 어휘 집단 

음절 유형 
2음절어 다음절어 

어두 어말 어두 어중 어말 

CV 
993개 

(41.34%) 
962개 

(40.05%) 
867개 

(42.88%) 
1,334개 
(53.47%) 

1,148개 
(56.78%) 

CVC(C) 
1,061개 
(44.17%) 

1,199개 
(49.92%) 

806개 
(39.86%) 

715개 
(28.66%) 

485개 
(23.99%) 

VC(C) 
164개 

(6.83%) 
108개 

(4.50%) 
135개 

(6.68%) 
129개 

(5.17%) 
120개 

(5.93%) 

V 
184개 

(7.66%) 
133개 

(5.54%) 
214개 

(10.58%) 
317개 

(12.71%) 
269개 

(13.30%) 

    총계  2,402개 2,402개 2,022개 2,495개 2,022개 

 
c. 한국어 어휘 집단 

음절 유형 
2음절어 다음절어 

어두 어말 어두 어중 어말 

CV 
3,782개 
(36.02%) 

3,676개 
(35.01%) 

2,107개 
(42.37%) 

2,934개 
(48.51%) 

2,514개 
(50.55%) 

CVC(C) 
5,057개 
(48.16%) 

5,520개 
(52.57%) 

2,020개 
(40.62%) 

2,118개 
(35.02%) 

1,677개 
(33.72%) 

VC(C) 
957개 

(9.11%) 
882개 

(8.40%) 
395개 

(7.94%) 
441개 

(7.29%) 
342개 

(6.88%) 

V 
705개 

(6.71%) 
423개 

(4.03%) 
451개 

(9.07%) 
555개 

(9.18%) 
440개 

(8.85%) 

    총계  10,501개 10,501개 4,973개 6,048개 4,9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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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음절어를 제외한 고유어 어휘 집단의 전체 음절 중 CV는 46.76%(5,304개)이

고 CVC(C)는 37.61%(4,266개)이다. 한국어 어휘 집단의 경우에 CV는 

40.58%(15,013개)이고 CVC(C)는 44.31%(16,392개)이다. <표 2>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완전중첩 음성상징어의 어기는 CVC(C)의 빈도가 고유어 어휘 집단과 

한국어 어휘 집단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음성상징어 어기의 전체 음절 중 

CV는 28.42%(603개)에 불과한데 반해, CVC(C)는 64.18%(1,362개)이다.4  

CVC(C)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음성상징어의 편향된 음절 유형 분포는 주

로 어말(어기말)에서 나타나는 CV와 CVC(C) 사이의 큰 빈도차에 기인한 것이

다. 고유어 어휘 집단과 한국어 어휘 집단과는 달리, 완전중첩어 음성상징어 어

말 CV는 5% 미만인데 반해(4.69%), 어말 CVC(C)는 90%가 넘는다(92.28%, 2음

절 어기 91.87%, 3음절 어기 97.37%). 음절 유형 VC까지 포함하면, 어말이 종성 

자음을 가진 폐쇄음절로 끝나는 음성상징어는 총 992개로 전체 1,023개 대비 

96.97%에 이른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 완전중첩 음성상징어는 어말에 

(C)VC(C) 음절 유형이 오는 것을 선호하는 편향성을 보인다. <표 2>의 결과를  

도표로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음절 유형의 상대빈도 

 
4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음성상징어 자료가 완전중첩어를 구성하는 2음절 또는 3음절 어

기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착착’, ‘척척’, ‘하하’, ‘호호’와 같은 완전중첩 음성상징어

들의 어기 ‘착’, ‘척’ (CVC 단음절), ‘하’, ‘호’ (CV 단음절)는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 있

지 않다. 또한, 부분중첩어 ‘주르르’, ‘자그르르’처럼 CV가 반복되지만 완전중첩어의 

어기가 아닌 것들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들이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면, 음성상징

어의 음절 유형 CV의 빈도는 본 연구의 자료에서 나타난 결과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394  김선회 

 
 

 

뒤에서 다시 제시되겠지만, 음성상징어의 어말 종성은 소수의 특정 자음, 즉 

‘ㄱ’, ‘ㅇ’ , ㄹ’이 매우 높은 빈도로 출현하는 매우 단순한 자음 분포를 보인다. 

자음으로 끝나는 896개의 2음절 음성상징어 어기 가운데 77.12%인 691개가 

‘ㄱ’(325개) ‘ㅇ’(142개), ‘ㄹ’(224개)로 끝난다. 자음으로 끝나는 74개의 3음절 

음성상징어 어기 가운데 ‘ㄴ’(2개), ‘ㄹ’(2개)로 끝나는 4개를 제외한 70개가 

‘ㄱ’(49개) 또는 ‘ㅇ’(21개)으로 끝난다. 고유어 어휘 집단과 한국어 어휘 집단과 

달리, 어말이 겹자음으로 끝나는 음성상징어는 없을 뿐 아니라, 음절 종성이 격

음과 경음인 음성상징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본격적으로 

음성상징어의 자음 분포를 살펴본다.   

 

3.2 음성상징어의 자음 분포 

 

3.2.1 음절 초성 자음의 분포 

 

한국어에 19개의 자음 음소가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ㅈ, ㅊ, ㅉ’을 파찰

음(affricates)으로 보는 견해와 폐쇄음(stops)으로 보는 견해, ‘ㅅ’을 평음으로 보

는 견해와 격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Sohn 1999, 신지영·차재은 2013). 본 연구

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논의 없이 아래 <표 3>과 같은 신지영·차재은(2013)의 

견해를 채택한다.  

 

표 3. 한국어의 자음 체계 (신지영·차재은 2013: 69) 

 

 
양순음 치경음 

치경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폐쇄음 

평음 ㅂ p ㄷ t  ㄱ k  

격음 ㅍ ph ㅌ th ㅋ kh 

경음 ㅃ p* ㄸ t* ㄲ k* 

마찰음 
평음  ㅅ s   

ㅎ h 
경음 ㅆ s* 

 

파찰음 

평음   ㅈ ʨ   

격음 ㅊ ʨh 

경음 ㅉ ʨ* 

비음 ㅁ m ㄴ n  ㅇ ŋ  

설측음  ㄹ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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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2>는 각 어휘 집단의 음절 초성에 위치한 자음의 상대빈도를 도

표로 요약한 것이다. 폐쇄음, 마찰음, 파찰음들을 평음, 격음 (‘ㅎ’ 포함), 경음 

순으로 배치하고 그 뒤에 비음과 설측음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각 자음의 상대

빈도는 음성상징어, 고유어 어휘 집단, 한국어 어휘 집단 순으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들에 포함된 자음들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빈도 정보는 <부록>에 

상세히 제시하였다.  

 

 
 

그림 2. 초성 자음의 상대빈도 

 

<그림 2>의 도표는 음절 초성이 모음인 경우를 제외한 음절 초성 전체 자음

의 절대빈도, 음성상징어 1,965회, 고유어 어휘 집단 10,061회, 한국어 어휘 집단 

32,055회에 대한 음절 초성에 위치한 각 자음의 상대빈도를 나타낸다. 초성에 

모음이 출현한 경우는 음성상징어 7.40%(157회), 고유어 어휘 집단 

15.45%(1,839회), 한국어 어휘 집단 15.05%(5,679회)이다. 아래에서는 <그림 2>

에 나타난 결과를 연구개음, 설측음 ‘ㄹ’, 경음, 격음을 포함한 여타 자음들 순으

로 기술한다.  

음성상징어에서 초성 ‘ㄱ’은 상대빈도 12.32%(242회)로 다른 자음들보다 더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상대빈도 12.97%(1,305회)인 고유어 어휘 

집단과 상대빈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 (p = 0.418).5 그리고 초성 ‘ㄱ’의 상대빈도

가 14.67%(4,702회)인 한국어 어휘 집단보다는 상대빈도가 더 낮고 그 차이는 

 
5  <R 통계 소프트웨어 패키지 3.6버전>에 내장된 함수 prop.test를 사용하여 어휘 집단 

간 상대빈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정하였다(R Development Core Tea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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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p = 0.009). 뒤에서 제시되겠지만, 초성 ‘ㄱ’과 달리, 음

성상징어에서 종성 ‘ㄱ’의 상대빈도는 다른 어휘 집단들보다 훨씬 더 높다.  

음성상징어에서 초성 격음 ‘ㅋ’과 경음 ‘ㄲ’은 다른 어휘 집단들에서 처럼 다

른 유형의 자음들보다 출현 빈도가 낮지만, 상대빈도는 다른 어휘 집단들에 비

해 더 높다. 초성 ‘ㅋ’의 상대빈도는 음성상징어에서는 1.93%(38회)이고, 고유

어 어휘 집단에서 1.35%(136회), 한국어 어휘 집단에서 1.12%(358회)이다(음성

상징어와 고유어 어휘 집단 p = 0.019, 음성상징어와 한국어 어휘 집단 p < 

0.001). 초성 ‘ㄲ’의 상대빈도는 음성상징어에서 6.62%(130회)인데 반해, 고유어 

어휘 집단에서는 3.61%(363회), 한국어 어휘 집단에서는 1.19%(382회)로 큰 차

이를 보인다(각각 p < 0.001, p < 0.001). 이 외에도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음성상징

어 초성에서의 ‘ㄲ’의 출현 빈도가 ‘ㅋ’의 출현 빈도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초

성 ‘ㄲ’ 6.62%(130회) 대 초성 ‘ㅋ’ 1.93%(38회)). 이것은 음성상징어 초성에서 

‘ㄱ/ㅋ’의 대립보다 ‘ㄱ/ㄲ’의 대립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연구개 비음 ‘ㅇ’은 초성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초성의 자음 분포에 대한 논

의와 무관하다.  

설측음 ‘ㄹ’은 앞에서 살핀 ‘ㄱ’과 유사한 분포 패턴을 보인다. 뒤에서 제시되

겠지만, ‘ㄱ’과 마찬가지로, 음성상징어에서 종성 ‘ㄹ’의 상대빈도는 다른 어휘 

집단들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나 초성 ‘ㄹ’의 양상은 이와 다르다. 초성 ‘ㄹ’의 

상대빈도는 음성상징어에서 10.43%(205회)로 7.12%(2,282회)인 한국어 어휘 집

단보다는 유의미하게 높지만(p < 0.001), 11.80%(1,187회)인 고유어 어휘 집단과

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p = 0.068).  

앞에서 살핀 ‘ㄲ’처럼, 다른 경음들도 음성상징어에서의 상대빈도가 다른 어

휘 집단들에 비해 더 높다. 초성 ‘ㄸ’은 음성상징어에서 4.27%(84회), 고유어 어

휘 집단에서 2.78%(280회), 한국어 어휘 집단에서 0.90%(287회)로 큰 차이를 보

인다(각각 p < 0.001, p < 0.001). 초성 ‘ㅃ’과 “ㅉ’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휘 집단

에 비해 음성상징어에서의 상대빈도가 매우 높은데 한국어 어휘 집단보다 5배 

이상, 고유어 어휘 집단보다 2배 이상 상대빈도가 더 높다(각각 p < 0.001, p < 

0.001). 초성 ‘ㅆ’은 음성상징어에서의 상대빈도가 1.73%(34회)로  0.53%(170회)

인 한국어 어휘 집단보다는 높지만(p < 0.001), 1.60%(161회)인 고유어 어휘 집

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p = 0.687). <그림 2>에서 제시되었듯

이, 음성상징어의 초성 위치에서 이 경음들은 동일 조음위치의 격음들보다 더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음성상징어 초성에서 평음/격음의 대

립보다는 평음/경음의 대립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ㄷ’을 제외하면, 초성 비연구개 평음과 격음, 비음들의 음성상징어에서의 상

대빈도는 다른 어휘 집단들보다 더 낮거나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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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은 다른 초성 평음들보다는 초성 ‘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뒤에서 살

펴보겠지만, 음성상징어 전체 자음 분포에서 ‘ㄷ’의 상대빈도는 6.85%(232회)

로 ‘ㄱ’ (19.06%(646회))과 ‘ㄹ’ (18.86%(639회))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음성상

징어의 초성 ‘ㄷ’은 상대빈도 11.81%(232회)로 초성 ‘ㄱ’ (12.32%(242회)), 초성 

‘ㄹ’ (10.43%, 205회)과 유사한 빈도를 보인다. 그리고 다른 어휘 집단들에서의 

초성 ‘ㄷ’의 상대빈도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유어 어휘 집단 9.59%(965회), 한

국어 어휘 집단 7.17%(2,299회), 음성상징어와 다른 어휘 집단 간 비교 결과 p < 

0.001). 이것은 음성상징어의 초성 위치에서는 ‘ㄷ’이 ‘ㄱ’, ‘ㄹ’과 유사한 양상

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부터는 음성상징어에만 초점을 맞춰 초성의 자음 분포가 어휘 내 위치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간단히 살펴본다. 아래 <그림 3>은 음성상징어 

초성의 자음 분포를 어두, 어중, 어말로 나누어 제시한 도표인데, 초성이 모음인 

경우를 제외한 초성 전체 자음의 절대빈도, 어두 901회, 어중 72회, 어말 992회

에 대한 각 초성 자음의 상대빈도를 나타낸다. 초성에 모음이 출현한 경우는 어

두 11.92%(122회), 어중 5.26%(4회), 어말 3.03%(31회)이고, 어중 위치 (세 음절

로 구성된 어기의 두 번째 음절)의 존재는 3음절 음성상징어 76개에만 해당된

다.  

 

 

 

 

 

 

 

 

 

 

 

 

 

그림 3. 음성상징어 내 위치에 따른 초성 자음의 상대빈도 

 

<그림 3>에 따르면, ‘ㄱ’, ‘ㄷ’은 나머지 평음들과 다른 분포를 보인다. ‘ㄱ’과 

‘ㄷ’은 어두 초성 위치에서는 ‘ㅂ’, ‘ㅅ’, ‘ㅈ’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빈도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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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에, 어말과 어중 초성 위치에서는 ‘ㅂ’, ‘ㅅ’, ‘ㅈ’보다 훨씬 더 높은 빈도

를 보인다.6  

‘ㄹ’은 한국어 음소배열제약에 따라 어두 초성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

나 어중과 어말 초성 위치에서 ‘ㄹ’의 상대빈도는 각각 23.61%(17회), 

18.95%(188회)로 어중과 어말 초성에 출현하는 자음들 가운데 출현 빈도가 가

장 높다. 어중과 어말의 초성 위치에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세 자음 ‘ㄱ’, 

‘ㄷ’, ‘ㄹ’을 합한 상대빈도는 어중 초성에서 65.27%(47회), 어말 초성에서 

47.87%(475회)이다. 즉, 음성상징어의 어중과 어말 초성에서는 ‘ㄱ’, ‘ㄷ’, ‘ㄹ’이 

매우 빈번하게 출현한다.   

이 밖에도 어중 초성에서는 격음과 경음의 출현이 드물다는 점과 초성 ‘ㄴ’이 

어휘 내 위치에 따라 편중된 분포를 보인다는 점 또한 관찰된다. 음성상징어에

서 초성 ‘ㄴ’의 출현 빈도는 어두 45회, 어중 2회, 어말 3회로, 음성상징어 초성 

‘ㄴ’의 출현 빈도 50회 가운데 90%가 어두에서 관찰된다. 3개의 어말 초성 ‘ㄴ’

은 ‘자늑-자늑’, ‘하늘-하늘’, ‘흐늘-흐늘’에서 관찰되고, 2개의 어중 초성 ‘ㄴ’은 

‘하느작-하느작’, ‘흐느적-흐느적’에서 관찰된다.7 

 

3.2.2 음절 종성 자음의 분포 

 

종성 자음 전체의 상대빈도를 도표로 요약하면 <그림 4>와 같다.  

 

 

 

 

 

 

 

 
6  음성상징어에서 어두 초성 ‘ㄱ’의 상대빈도는 8.10%(73회)로, 상대빈도 8.99%(81회)인 

어두 초성 ‘ㄲ’보다도 더 낮다. 다른 어휘 집단들에서는 어두 초성 ‘ㄱ’이 어두 초성 

‘ㄲ’보다 월등히 높은 빈도로 관찰된다는 점에서, 음성상징어의 이와 같은 분포는 어

두 초성의 ‘ㄱ/ㄲ’ 대립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유어 어휘 집단에서 어두 

초성 ‘ㄱ’과 어두 초성 ‘ㄲ’의 상대빈도는 각각 14.30%(533회), 4.21%(157회)이고, 한국

어 어휘 집단에서의 상대빈도는 각각 16.62%(2,155회), 1.23%(160회)이다. 
7  초성 ‘ㄴ’의 상대빈도는 고유어 어휘 집단에서 어두 8.10%(302회), 어중 6.73%(138회), 

어말 7.80%(296회)이고, 한국어 어휘 집단에서 어두 4.64%(601회), 어중 4.79%(242회), 

어말 3.96%(530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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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종성 자음의 상대빈도 

 

<그림 4>는 종성 전체 자음의 절대빈도, 음성상징어 1,424회, 고유어 어휘 집

단 5,453회, 한국어 어휘 집단 20,104회에 대한 각 종성 자음의 상대빈도를 나타

낸다. 연구개 비음 ‘ㅇ’을 제외한 18개의 자음이 모두 나타나는 초성과 달리 한

국어의 종성에는 ‘ㄸ’, ‘ㅃ’, ‘ㅉ’이 관찰되지 않는다. 격음과 나머지 경음들은 매

우 소수이긴 하지만 고유어와 한국어의 기저형 종성에 나타난다.8 음성상징어

가 고유어 어휘 집단에 속하지만, <그림 4>에서 보듯이, 한자어처럼 어떠한 격

음과 경음도 종성에 나타나지 않는다. 즉, 초성과 달리, 음성상징어의 종성에서

는 평음과 비음, 설측음만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종성 자음의 분포는 매우 단순

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어 ‘까닭’의 어말 종성 ‘ㄺ’처럼 겹자음은 각각 1회

(‘ㄹ’ 1회, ‘ㄱ’ 1회) 출현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음성상징어의 종성에는 주로 ‘ㄱ’, ‘ㄹ’, ‘ㅇ’이 출

현한다. 음성상징어에서 종성 ‘ㄱ’의 상대빈도는 28.37%(404회), 종성 ‘ㄹ’은 

30.48%(434회), 종성 ‘ㅇ’은 18.40%(262회)로, 이 세 자음의 종성에서의 상대빈

도는 음성상징어 전체 종성 자음의 절대빈도 1,424회 대비 77.25%(1,100회)에 

이른다. 다른 어휘 집단들과의 비교에서도 음성상징어의 종성 ‘ㄱ’, ‘ㅇ’, ‘ㄹ’의 

분포는 다른 종성 자음들과 구별된다.   

종성 ‘ㄱ’의 상대빈도가 각각 11.79%(644회), 15.82%(3,181회)인 고유어 어휘 

집단과 한국어 어휘 집단에 비해 음성상징어에서의 종성 ‘ㄱ’의 상대빈도는 월

등히 높다(음성상징어와 고유어 어휘 집단 p < 0.001, 음성상징어와 한국어 어

휘 집단 p < 0.001). ‘종성 ‘ㄹ’ 역시 ‘종성 ㄱ’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고유어 어

 
8  
한국어 어휘 집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자어의 종성에서는 격음과 경음이 허용

되지 않는다. 



400  김선회 

 
 

휘 집단 26.84%(1,466회) p = 0.007, 한국어 어휘 집단 16.20%(3,257회) p < 0.001). 

종성 ‘ㅇ’의 경우에는 상대빈도가 10.10%(552회)인 고유어 어휘 집단보다는 월

등히 높지만(p < 0.001), 23.49%(4,722회)인 한국어 어휘 집단보다는 더 낮다(p < 

0.001). 이것은 종성 ‘ㅇ’의 빈도가 매우 높은 한자어가 한국어 어휘 집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데에서 기인한 듯하다. 

종성 ‘ㄱ’과 달리, 음성상징어에서의 다른 종성 평음들의 상대빈도는 다른 어

휘 집단들에 비해 대체로 더 낮다. 먼저, ‘ㄷ’이 종성 자음인 음성상징어는 관찰

되지 않는다. 음성상징어 종성 ‘ㅂ’, ‘ㅅ’, ‘ㅈ’의 상대빈도는 고유어 어휘 집단보

다 더 낮은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ㅂ’, ‘ㅅ’, ‘ㅈ’ 모두 p < 0.001). 

한국어 어휘 집단과의 비교에서 ‘ㅅ’은 음성상징어의 상대빈도가 더 높지만, 

‘ㅂ’과 ‘ㅈ’은 음성상징어의 상대빈도가 한국어 어휘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낮다(‘ㅂ’ p < 0.001, ‘ㅈ’ p = 0.014).  

음성상징어의 종성에 위치하는 ‘ㄴ’과 ‘ㅁ’의 상대빈도 역시 다른 어휘 집단

들에 비해 더 낮다. 종성 ‘ㄴ’의 상대빈도는 음성상징어에서 9.62%(137회)인데 

반해, 고유어 어휘 집단과 한국어 어휘 집단에서는 12.06%(659회), 

23.99%(4,823회)이다. 이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음성상징어와 고

유어 p = 0.004, 음성상징어와 한국어 p < 0.001). 종성 ‘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음성상징어에서 6.67%(95회)인데 반해, 두 어휘 집단에서는 12.87%(703회), 

8.91%(1,792회)이다. 이 차이 역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음성상징어와 

고유어 p < 0.001, 음성상징어와 한국어 p = 0.005).     

 

 

 

 

 

 

 

 

 

 

 

 

그림 5. 음성상징어 내 위치에 따른 종성 자음의 상대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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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상징어에서 어휘 내 위치에 따른 종성 자음의 분포를 도표로 나타내면 <

그림 5>와 같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 어중 종성 자음은 ‘ㄹ’ 4회, ‘ㅇ’ 1회, 즉 ‘조

몰락-조몰락’, ‘주물럭-주물럭’, ‘구불텅-구불텅’, ‘어슬렁-어슬렁’,‘우당탕-우당

탕’ 외에는 없으므로 어중 종성은 도표에 표시하지 않았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는 종성 자음 분포의 특성은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두 

자음 ‘ㄱ’과 ‘ㄹ’ 사이에 분포의 대조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ㄱ’은 어두 종성

보다는 어말 종성에서 상대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반해, ‘ㄹ’은 어말 종성보

다는 어두 종성에서 상대빈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어두 종성 ‘ㄱ’의 상대빈도는 

6.68%(30회)인데 반해 어말 종성 ‘ㄱ’의 상대빈도는 38.56%(374회)이고, 어두 

종성 ‘ㄹ’의 상대빈도는 45.43%(204회)인데 반해 어말 종성 ‘ㄹ’의 상대 빈도는 

23.30%(226회)이다. 즉, ‘ㄱ’은 어말 종성, ‘ㄹ’은 어두 종성에서 다른 자음들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 이 밖에도 종성 ‘ㅂ’은 어두에만 나타나

는 반면, 종성 ‘ㅅ’은 어말에만 나타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초성과 종성의 자음 출현 빈도를 합한 각 자음의전체 출

현 빈도를 가지고 음성상징어의 전반적인 자음의 분포를 살펴본다.  

 

3.2.3 전체 자음의 분포 

 

아래 <그림 6>은 각 어휘 집단 별 개별 자음의 상대빈도를 도표로 요약한 것이

다. 

 

 

  

 

 

 

 

 

 

 

 

 

그림 6. 어휘 집단 별 자음의 상대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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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음의 절대빈도는 음성상징어 3,389회, 고유어 어휘 집단 15,524회, 한국

어 어휘 집단 52,159회이다. <그림 6>에서 알 수 있는  음성상징어 자음 분포의 

첫 번째 특성은 다른 자음들에 비해 ‘ㄱ’과 ‘ㄹ’의 빈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다른 어휘 집단에서도  ‘ㄱ’과 ‘ㄹ’의 빈도는 매우 높지만, 음성상징어에서의 

‘ㄱ’과 ‘ㄹ’의 상대빈도는 다른 어휘 집단들보다도 더 높다. 앞에서 보았지만, 

이것은 초성 ‘ㄱ’과 ‘ㄹ’보다는 종성 ‘ㄱ’과 종성 ‘ㄹ’이 다른 종성 자음들에 비

해 압도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ㄱ’의 상대빈도는 음성상징어에서 19.06%(646회)이고, 고유어 어휘 집단에

서 12.55%(1,949회), 한국어 어휘 집단에서 15.11%(7,883회)로, 음성상징어는 두 

어휘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음성상징어와 고유어 어휘 집단  p < 

0.001, 음성상징어와 한국어 어휘 집단 p < 0.001). ‘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음성상징어에서 ‘ㄹ’의 상대빈도는 18.86%(639회)이고, 고유어 어휘 집단 

17.09%(2,653회), 한국어 어휘 집단 10.62%(5,539회)인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음성상징어와 고유어 어휘 집단  p = 0.011, 음성상징어와 한국어 

어휘 집단 p < 0.001). 앞선 장들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결과는 음성상징어가 자

음 분포의 편향성이 다른 어휘 집단들에 비해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특성은 음성상징어에서 격음과 경음이 대조적인 분포를 보인다는 것

이다. 초성 자음의 분포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ㅋ’을 제외한 다른 격음

들(‘ㅎ’ 포함)의 상대빈도는 다른 어휘 집단들에 비해 음성상징어에서 더 낮거

나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경음들의 상대빈도는 다른 어휘 집단들에 비해 음성

상징어에서 대체로 더 높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자어처럼 음성상징어에서

는 격음과 경음이 종성에 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음성상징어에서의 

격음과 경음의 빈도 분포는 초성의 빈도 분포를 반영한다. 따라서 음성상징어

에서 경음들의 출현 빈도가 격음들보다 더 높고 격음들과는 달리 경음들의 상

대빈도는 다른 일반 어휘들에 비해 음성상징어에서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음성상징어에서 초성 저해음 발성의 대립을 가지고 느낌의 차이를 형상화

하는 데에는 격음보다는 경음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세 번째 특성은 연구개 비음 ‘ㅇ’과 다른 비음 ‘ㄴ, ㅁ’ 사이에도 대조적인 분

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음성상징어에서 ‘ㅇ’은 상대빈도가 7.73%(262회)로, 

상대빈도가 각각 5.52%(187회), 5.61%(190회)인  ‘ㄴ’과 ‘ㅁ’보다 더 높다. 그리

고 음성상징어에서 ‘ㅇ’의 상대빈도는 상대빈도가 3.56%(552회)인 고유어 어휘 

집단보다 더 높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p < 0.001).9 그러나 ‘ㄴ’과 

 
9   음성상징어의 ‘ㅇ’의 상대빈도는 7.73%(262회)로 9.05%(4,722회)인 한국어 어휘 집단

보다 낮다. 그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p = 0.012). 그러나 한국어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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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의 경우에는 상대빈도가 ‘ㄴ’ 9.24%(434회) ‘ㅁ’ 10.20%(1,583회)인 고유어 

어휘 집단보다 더 낮아, ‘ㅇ’과 상반된 분포를 보인다(‘ㄴ’, ‘ㅁ’ 모두 p < 0.001).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어휘 집단과의 비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국어 

어휘 집단에서 ‘ㄴ’과 ‘ㅁ’의 상대빈도는 각각 11.97%(6,243회), 7.83%(4,086회)

이다(‘ㄴ’, ‘ㅁ’ 모두 p < 0.001).  

앞에서 우리는 연구개 폐쇄음 ‘ㄱ’과 ‘ㅋ’, ‘ㄲ’ 모두 일반 어휘들에 비해 음성

상징어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빈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ㅇ’ 역시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어 음성상징어에서는 연구개음을 선호하

는 편향적 분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특성은 ‘ㄱ’을 제외한 나머지 평음, 즉 비연구개 평음 ‘ㄷ, ㅂ, ㅅ, ㅈ’

은 음성상징어에서의 상대빈도가 대체로 다른 일반 어휘들보다 더 낮거나 큰 

차이가 없다.10 이러한 특성은 비연구개 비음 ‘ㄴ’과 ‘ㅁ’에서도 관찰된 특성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ㄷ’과 ‘ㅅ’의 상대빈도는 음성상징어에서 각각 

6.85%(232회)와 7.67%(269회)로, 각각 6.85%(1,063회)와 7.96%(1,235회)인 고유

어  어휘 집단과 유사하거나, 약간 낮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다 (p = 1, p = 0.547).11 음성상징어에서 ‘ㅂ’과 ‘ㅈ’의 상대빈도는 4.93%(167회), 

5.93%(201회)로, 고유어 어휘 집단 (7.48%(1,161회), 6.79%(1,054회))과 한국어 

어휘 집단 (7.19%(3,750회), 8.61%(4,493회))보다 음성상징어에서 더 낮다. 그리

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ㅈ’의 음성상징어와 고유어 어휘 집단 

비교 결과가 p = 0.039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p < 0.001).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성상징어는 

비연구개음보다 연구개음을 선호하는 편향성을 보인다. 둘째, 비연구개음들 중

에는 설측음 ‘ㄹ’을 선호하는 편향성을 보인다. 셋째, 경음의 상대빈도가 다른 

일반 어휘들보다 더 높다. 넷째, 나머지 자음들의 경우에는 음성상징어에서의 

상대빈도가 대체로 다른 일반 어휘들보다 더 낮거나 큰 차이가 없다. 

 

 

 

집단에서 ‘ㅇ’의 빈도는 ‘ㄱ’, ‘ㄴ’, ‘ㄹ’, ‘ㅅ’ 다음으로 높은데 반해, 음성상징어에서 

‘ㅇ’의 빈도는 ‘ㄱ’, ‘ㄹ’ 다음으로 높다.  
10 음절 초성 위치에서 ‘ㄷ’은 다른 평음들과는 달리 ‘ㄱ’과 유사한 분포 특성을 보인다. 
11  한국어 어휘 집단에서 ‘ㄷ’의 상대빈도는 4.60%(2,400회)이고 ‘ㅅ’의 상대빈도는 9.7

6%(5,093회)이다. 따라서 ‘ㄷ’의 상대빈도는 음성상징어가 한국어 어휘 집단보다 유

의미하게 더 높은 반면, ‘ㅅ’의 상대빈도는 반대로 한국어 어휘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낮다(모두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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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론 

 

본 장에서는 음성과 의미(또는 감각)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한국어 음성상징

어의 자음 분포 특성을 토론한다. Dingemanse (2012)와 Dingemanse et. al. (2016) 등

에 따르면, 음성상징어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하나인 음성에 의한 의미 또는 감각

의 형상화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Dingemanse et. al. (2016)이 

‘강한 도상성 가정(strong iconicity assumption)’이라고 부른 첫 번째 관점은 음성상

징어에 포함된 특정 음소 또는 음성자질이 의미 또는 감각의 직접적 구현물이고, 

이 관계는 범어적/범문화적이라는 것이다(Dingemanse et. al. 2016: e118). 두 번째 

관점은 개별 음소의 의미 또는 감각의 형상화는 해당 음소의 절대적, 고립적 특성

이지만, 범어적/범문화적 특성뿐 아니라 언어 고유의 특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관

점이다. 세 번째 관점은 ‘약한 도상성 가정(weak iconicity asumption)’(Lyons 1977, 

Dingemanse 2012, Dingemanse et. al. 2016 등)에 기반한 것으로, 음성상징어에서 개

별 음소의 의미 또는 감각의 형상화는 음운적으로 구조화될(phonologically 

structured) 때 구현되는 특성이고 음성상징어는 도상성과 임의성(arbitrariness)이 

결합된 어휘라는 관점이다(Dingemanse et. al. 2016: e127).  

앞에서 제시된 한국어 음성상징어의 자음 분포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이 세 관점 

가운데 약한 도상성 가정에 기반한 관점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저해음의 평음/

격음/경음의 대립으로 느낌의 차이를 형상화하는 것은 한국어 음성상징어의 특

성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모든 언어가 초성 저해음의 발성 대립을 느낌의 차이

를 형상화하기 위한 기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저해음의 발성을 도상성

을 구현하기 위한 기제로 사용하는 언어들에서도 도상성을 구현하는 방식은 해

당 언어의 음운체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일본어 역시 초성 저해음의 

발성 대립으로 느낌의 차이를 형상화하기는 하지만(Hamano 1986), 그 구체적 양

상은 한국어와 다르다. 일본어의 경우 유성 저해음은 ‘무거움, 큼, 거침’과 관련된 

느낌을 나타내고 무성 저해음은 ‘가벼움, 작음, 정교함’과 관련된 느낌을 형상화

한다(Hamano 1986: 127). 즉, 한국어는 한국어 음운 체계에 맞게 초성 ‘평음/격음/

경음’의 대립을 기제로 사용하고 일본어는 일본어 음운 체계에 맞게 초성 ‘유성음

/무성음’의 대립을 기제로 사용한다. 따라서 느낌의 차이를 형상화하는 방식은 범

어적/범문화적이기보다는 해당 언어의 음운체계를 따른다. 개별 언어 내에서도 

모든 음성상징어가 도상성의 구현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제시된 한국

어 음성상징어에서 초성 평음, 격음, 경음의 출현 빈도 차이와 어휘 내 위치별 출

현 빈도 차이는 음절 초성에 저해음을 포함하는 음성상징어들 가운데 일부는 저

해음의 발성 대립에 의한 느낌의 형상화와 무관한 것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국어 음성상징어에서 격음과 경음은 종성에서는 실현되지 않으므로,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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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성 효과는 초성에서만 나타난다. 반면에, 설측음 ‘ㄹ’은 어두 초성에서 실현

되지 않고, ‘ㅇ’은 단어 내 위치와 관계없이 음절 초성에서 실현되지 않으므로, 

‘ㄱ’, ‘ㄹ’, ‘ㅇ’의 대조에 의한 도상성 효과는 주로 종성에서 나타난다. 연구개 폐

쇄음 ‘ㄱ’이 종성에서는 ‘ㄹ’, ‘ㅇ’과 구별되는 느낌을 형상화하지만, 초성에서는 

이러한 느낌과 무관하게 ‘ㄲ/ㅋ’과의 대조를 통해 ‘거세지 않음’을 형상화한다. 이

처럼 개별 음소가 음운적으로 구조화될 때, 그 구조 맥락 하에서만 특정 도상성이 

구현된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초성 저해음의 발성 대립과 종성 ‘ㄱ’, ‘ㅇ’, ‘ㄹ’

의 대립을 제외하면 여타 자음들의 분포에서는 의미(또는 감각)의 형상화 효과를 

관찰하기 어렵다.12 ‘ㄱ’, ‘ㅇ’, ‘ㄹ’이 종성에 출현하는 빈도는 상당히 높지만, 종성

에 출현하는 다른 자음들과 ‘ㄱ’, ‘ㅇ’, ‘ㄹ’ 사이의 구별이 느낌의 차이를 형상화한

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이러한 것들은 한국어 음성상징어에서 도상성뿐 아니

라 임의성도 관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대립쌍은 한국어 음성상징어가 도상성뿐 아니라 임의성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한국어 음성상징어에는 동일 위치 자음의 차이에 의해 어

기가 구별되는 최소대립쌍들이 많이 존재한다. 서로 다른 두 어기가 구별되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꿀꺽/꿀떡/꿀컥’, ‘펄떡/펄럭/펄썩/펄쩍’처럼 세 어기 이상

이 구별되는 경우도 여럿 관찰된다. 어기가 두 음절로 구성된 947개의 완전중첩 

음성상징어의 어기들 가운데 다른 어기와 최소대립을 형성하는 것이 다수이지

만(629개로 전체의 66.42%), 다른 어기와 최소대립을 형성하지 않는 것들도 존

재한다. 최소대립을 형성하지 않는 어기들 대부분에서는 소리와 의미(또는 감

각) 사이의 비임의적 관계를 찾기 어렵다. 더욱이, 최소대립쌍들조차도 모두 느

낌의 차이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시끌시끌’과 ‘미끌미끌’

의 어기는 최소대립쌍을 형성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싱글싱글’은 

‘빙글빙글’, ‘삥글삥글’과 최소대립쌍을 형성하고 의미는 ‘자꾸 소리없이 정답

게 웃다’로 유사하며, 각각 ‘눈과 입을 슬며시 움직이며’와 ‘입을 슬며시 벌릴 

듯 말 듯 하며’(‘삥글삥글’은 ‘빙글빙글’보다 센 느낌)로 느낌의 미묘한 차이를 

형상화한다. 그러나 역시 이들과 최소대립쌍을 형성하는 ‘징글징글’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몹시 흉하거나 끔직한 모양’이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각각 

‘몸의 일부’와 ‘머리’라는 차이만 있을 뿐 ‘좌우로 흔든다’는 유사한 의미를 지

니는 ‘설레설레’와 ‘절레절레’에서와 달리, ‘ㅅ’과 ‘ㅈ’의 대립은 ‘싱글싱글’, ‘징

글징글’에서처럼 다른 음성상징어들에서는 특정 느낌의 차이를 형상화하지 않

 
12  Sohn (1999)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도 한국어 음성상징어의 도상성 효

과와 관련해서는 주로 초성 저해음의 발성 대립과 종성 ‘ㄱ’, ‘ㅇ’, ‘ㄹ’의 대립에 주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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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결론적으로, 도상성뿐 아니라 음성과 의미 사이의 임의적 관계 역시 한국

어 음성상징어에서 관찰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규모 말뭉치에서 음성상징어 자료를 수집하여 동일한 말뭉치에서 

수집된 고유어 일반 어휘들과 한국어 일반 어휘들과의 비교를 통해 음성상징어

의 자음 분포 특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한국어 음성상징어

들은 일반 어휘들과는 다른 자음 분포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음성상

징어 초성에서는 다른 어휘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주변적 자

음 즉, 경음들과 격음 일부(‘ㅋ’)의 비중이 늘어나는 분포를 보이는데 반해, 종성

에서는 ‘ㄱ’, ‘ㄹ’, ‘ㅇ’에 그 비중이 집중되는 분포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어휘 내 위치에 따른 자음 분포 역시 일반 어휘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도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한국어 음성상징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도상성 효과가 한국어 음성상징어의 자음 분포에 반영되

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효과는 음운 구조와 무관하다기보다 특정 음운 구조 

하에서 특정 음소가 구현하는 특성이다. 또한, 한국어 음성상징어에서는 도상성

과 함께 임의성도 관찰된다. 

자료에서 나타난 자음 분포의 다른 특성들이 더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본 연구에는 존재한다. 특히, 

도상성 효과와 관련하여 개별 음소들 사이의 어떤 음성·음운적 자질 차이가 어떤 

감각적 차이와 관련되는지 충분히 분석, 토론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대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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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자음 빈도 목록 

 

1. 초성 자음 빈도 

 

음성 상징어 2음절어 3음절어 전체  

어두 어말 어두 어중 어말 총계 

ㄱ 69 150 4 16 3 242 

ㄲ 74 46 7 1 2 130 

ㄴ 45 3 0 2 0 50 

ㄷ 69 117 15 14 17 232 

ㄸ 31 50 1 0 2 84 

ㄹ 0 157 0 17 31 205 

ㅁ 48 41 3 3 0 95 

ㅂ 92 48 5 5 1 151 

ㅃ 34 9 4 0 0 47 

ㅅ 83 92 2 6 2 185 

ㅆ 16 17 1 0 0 34 

ㅈ 85 87 7 6 15 200 

ㅉ 34 32 1 0 0 67 

ㅊ 22 29 1 0 0 52 

ㅋ 13 21 1 2 1 38 

ㅌ 19 7 1 0 2 29 

ㅍ 38 10 4 0 0 52 

ㅎ 65 0 7 0 0 72 

모음 110 31 12 4 0 157 

총계 947 947 76 76 76 2,122 

 

고유어 단음절어 
2음절어 다음절어 전체 

어두 어말 어두 어중 어말 총계 

ㄱ 52 282 245 251 296 179 1,305 

ㄲ 30 94 83 63 61 32 363 

ㄴ 39 164 139 138 138 157 775 

ㄷ 33 198 160 212 268 94 965 

ㄸ 24 73 53 66 48 16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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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0 0 322 0 379 486 1,187 

ㅁ 46 223 166 182 165 98 880 

ㅂ 39 220 124 179 147 90 799 

ㅃ 15 38 26 23 14 4 120 

ㅅ 44 193 177 144 143 69 770 

ㅆ 19 37 51 23 20 11 161 

ㅈ 43 180 204 157 186 173 943 

ㅉ 18 17 59 19 24 11 148 

ㅊ 18 72 140 37 51 82 400 

ㅋ 13 30 40 15 17 21 136 

ㅌ 20 40 51 25 45 14 195 

ㅍ 15 57 40 29 27 17 185 

ㅎ 23 136 81 110 20 79 449 

모음 66 348 241 349 446 389 1,839 

총계 557 2,402 2,402 2,022 2,495 2,022 11,900 

 

한국어 단음절어 
2음절어 다음절어 전체 

어두 어말 어두 어중 어말 총계 

ㄱ 79 1,496 1,224 659 672 572 4,702 

ㄲ 31 96 89 64 65 37 382 

ㄴ 47 397 318 204 242 212 1,420 

ㄷ 44 591 601 378 479 206 2,299 

ㄸ 24 73 57 66 49 18 287 

ㄹ 9 24 853 35 683 678 2,282 

ㅁ 53 648 657 334 393 209 2,294 

ㅂ 52 885 673 389 346 287 2,632 

ㅃ 15 39 28 25 14 5 126 

ㅅ 54 1,274 1,380 647 688 488 4,531 

ㅆ 20 40 53 26 20 11 170 

ㅈ 55 1,218 1,269 524 615 694 4,375 

ㅉ 18 19 70 19 26 20 172 

ㅊ 30 600 607 156 164 17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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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19 70 76 67 64 62 358 

ㅌ 27 248 255 87 146 117 880 

ㅍ 27 334 253 137 122 87 960 

ㅎ 46 787 733 310 264 312 2,452 

모음 88 1,662 1,305 846 996 782 5,679 

총계 738 10,501 10,501 4,973 6,048 4,973 37,734 

 

2. 종성 자음 빈도 

 

음성 상징어 2음절어 3음절어 전체  

어두 어말 어두 어중 어말 총계 

ㄱ 28 325 2 0 49 404 

ㄲ 0 0 0 0 0 0 

ㄴ 57 78 0 0 2 137 

ㄷ 0 0 0 0 0 0 

ㄸ 0 0 0 0 0 0 

ㄹ 194 224 10 4 2 434 

ㅁ 42 51 2 0 0 95 

ㅂ 16 0 0 0 0 16 

ㅃ 0 0 0 0 0 0 

ㅅ 0 75 0 0 0 75 

ㅆ 0 0 0 0 0 0 

ㅈ 0 1 0 0 0 1 

ㅉ 0 0 0 0 0 0 

ㅊ 0 0 0 0 0 0 

ㅋ 0 0 0 0 0 0 

ㅌ 0 0 0 0 0 0 

ㅍ 0 0 0 0 0 0 

ㅎ 0 0 0 0 0 0 

ㅇ 93 142 5 1 21 262 

총계 430 896 19 5 7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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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어 단음절어 
2음절어 다음절어 전체 

어두 어말 어두 어중 어말 총계 

ㄱ 70 102 225 72 101 74 644 

ㄲ 10 9 2 3 3 0 27 

ㄴ 35 202 130 135 98 59 659 

ㄷ 17 24 14 21 11 11 98 

ㄸ 0 0 0 0 0 0 0 

ㄹ 102 359 299 366 210 130 1466 

ㅁ 57 155 184 91 102 114 703 

ㅂ 34 57 110 39 53 69 362 

ㅃ 0 0 0 0 0 0 0 

ㅅ 37 99 124 67 99 39 465 

ㅆ 1 0 3 0 1 2 7 

ㅈ 18 26 14 28 8 17 111 

ㅉ 0 0 0 0 0 0 0 

ㅊ 11 17 18 11 1 4 62 

ㅋ 1 0 2 0 0 1 4 

ㅌ 19 19 32 21 19 12 122 

ㅍ 14 18 11 20 1 2 66 

ㅎ 20 9 30 13 6 37 115 

ㅇ 29 145 133 78 133 34 552 

총계 475 1,241 1,331 965 846 605 5,463 

 

한국어 단음절어 
2음절어 다음절어 전체 

어두 어말 어두 어중 어말 총계 

ㄱ 103 815 1,290 239 403 331 3,181 

ㄲ 10 9 4 3 3 0 29 

ㄴ 69 1,630 1,453 641 563 467 4,823 

ㄷ 17 24 15 21 11 13 101 

ㄸ 0 0 0 0 0 0 0 

ㄹ 115 979 893 551 412 307 3,257 

ㅁ 71 507 543 174 208 289 1,792 

ㅂ 50 265 412 83 162 14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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ㅃ 0 0 0 0 0 0 0 

ㅅ 40 121 140 74 127 60 562 

ㅆ 1 0 3 0 1 2 7 

ㅈ 18 26 14 32 10 18 118 

ㅉ 0 0 0 0 0 0 0 

ㅊ 11 18 21 12 1 13 76 

ㅋ 1 0 3 0 0 1 5 

ㅌ 19 21 32 22 20 12 126 

ㅍ 14 20 12 20 1 2 69 

ㅎ 20 10 32 13 6 37 118 

ㅇ 62 1,587 1,563 556 632 322 4,722 

총계 621 6,032 6,430 2,441 2,560 2,020 20,104 

 

3. 전체 자음 빈도 

 

자음 

전체 

음성상징어 고유어 한국어 

초성 종성 총계 초성 종성 총계 초성 종성 총계 

ㄱ 242 404 646 1,305 644 1,949 4,702 3,181 7,883 

ㄲ 130 0 130 363 27 390 382 29 411 

ㄴ 50 137 187 775 659 1,434 1,420 4,823 6,243 

ㄷ 232 0 232 965 98 1,063 2,299 101 2,400 

ㄸ 84 0 84 280 0 280 287 0 287 

ㄹ 205 434 639 1,187 1,466 2,653 2,282 3,257 5,539 

ㅁ 95 95 190 880 703 1,583 2,294 1,792 4,086 

ㅂ 151 16 167 799 362 1,161 2,632 1,118 3,750 

ㅃ 47 0 47 120 0 120 126 0 126 

ㅅ 185 75 260 770 465 1,235 4,531 562 5,093 

ㅆ 34 0 34 161 7 168 170 7 177 

ㅈ 200 1 201 943 111 1,054 4,375 118 4.493 

ㅉ 67 0 67 148 0 148 172 0 172 

ㅊ 52 0 52 400 62 462 1,733 76 1,809 

ㅋ 38 0 38 136 4 140 358 5 363 

ㅌ 29 0 29 195 122 317 880 1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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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52 0 52 185 66 251 960 69 1,029 

ㅎ 72 0 72 449 115 564 2,452 118 2,570 

ㅇ 0 262 262 0 552 552 0 4,722 4,722 

모음 157 0 157 1,839 0 1,839 5,679 0 5,679 

총계 2,122 1,424 3,546 11,900 5,463 17,363 37,734 20,104 5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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